
“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버스를 움직이죠”

#. 매일 아침 회기역은 동대문 01번 마을

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빈다. 버스를 기

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면 이 인파는 정류

장을 벗어나 회기역 계단 위까지 이어지기 

일쑤다. 서울캠퍼스 학생의 등하교는 물론 

경희의료원을 찾는 환자, 그리고 직장인들

의 출퇴근 수요가 몰려 버스 안팎은 전쟁터

를 방불케 한다. 이 전쟁통 속에서 나긋나

긋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

는 버스기사가 있다. 지난 25일, 평범한 세 

아이의 엄마이자 지난 십 수 년 간 버스운

전대를 잡아온 김진순(42) 기사의 하루를 

엿봤다.

 

10년 동안 학원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

운전수 김진순 기사는, 올해 3월 초 15학번 

신입생이 갓 입학하던 때부터 마을버스 일

을 시작했다. ‘새내기 마을버스 기사’ 김 

기사는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한다. 아직 

여명도 밝지 않은 새벽 4시 반에 이미 김 

기사는 회기역에 출근해 있다. 버스 연료

를 충전하고 청소를 하며 운행준비를 마친 

후 동료 기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

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5시 55분, 첫 차가 

승객을 실을 시간이다. 충분히 피곤할 법 

함에도, 김 기사는 “몸은 고단하지만 승객

을 맞이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겁다”

고 말한다. 

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루 중 가장 정

신없고 바쁜 시간은 통학시간과 맞물리는 

오전 9시와 10시 30분 전후다. 이 시간대에는 

총 5대의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전부가 운행

됨에도, 항상 만원이다. “한가한 시간대에는 

반대차선의 마을버스랑 마주치면 기사들끼

리 손짓으로 가볍게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

가 있지만, 이 시간대에는 서로 간에 운행상

황을 알려주는 수신호를 보내며 일에만 집

중한다”는 것이 김 기사의 설명이다. 

“이 시간대에는 어찌나 바쁜지 회기역 정

류장에 소위 ‘푸쉬맨’이 등장하기도 해요. 

이 푸쉬맨은 본래 우리 회사 과장님이신데, 

사실 겉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절대 

그렇지 않거든요. 그런데 원래 성격이 좀 

무뚝뚝하신 편이라, 승객 분들이 종종 오

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(웃음)” 

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

사마다 30분 가량의 쉬는 시간이 

주어진다. 그리고 보통 이 시

간대에 교대로 점심식사

를 해결한다. 

점심 시간을 제외하고, 김 기사는 회기역

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짧은 노선을 하루 

18시간 동안 쉼 없이 반복해서 운행한다. 

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가장 

짧은 시내버스노선(0.8km)이다. 짧은 거리

지만, 결코 만만하지 않다. 하루에도 같은 

길을 수십 차례 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. 

“하루는 동료기사가 하루에 보통 몇 번

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서 세어봤다

는데, 왕복 70번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하

더라고요. 짧은 노선을 반복적으로 다니니 

지루할 것 같지만,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

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.” 

운전하는 것이 일이지만, 기본적으로 매

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

다. 김 기사는 항상 인사하는 손님들은 얼

굴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한다. 손님들 중

에는 매 번 앞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주거

나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단다. 며칠 전에

는 매번 인사하던 한 아가씨가 마스크팩을 

선물해주더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

서 생기가 묻어난다. 이런 소소한 승객들

의 친절이, 그가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운

전대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

아닐까.

하지만, 물론 모든 승객들이 김 기사에게 

살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. 가령 김 기사는 

버스에 오르는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

를 건네지만 김 기사에게 응대를 해주는 손

님들은 별로 없다. 

“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무표정한 얼

굴로 휙휙 지나쳐가시면, 아무래도 저도 사

람인지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. 그래도 

가끔 같이 밝게 인사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

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기운이 나는 느낌이

에요.” 

김 기사는 ‘무임승차’에 대해서도 조심스

럽게 말을 꺼냈다. 가끔씩 무임승차를 시도

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는 

것이다. “천 원짜리 지폐를 삼등분해서 내

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

용하는 사람도 있더라”는 김 기사는, 그래

도 경희의료원을 찾는 아픈 어르신들이 단

돈 몇 백 원이 모자라 버스 이용을 망설일 

때에는 사장님 몰래 그냥 앉으시라고 하기

도 한다며 멋쩍게 웃는다. 

정신없는 오전에 비해, 학교와 병원의 일

과가 끝나는 오후 시간은 비교적 여유롭다. 

이 시간대에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회기

역 정류장의 비좁은 회차장 문제로 천천히 

운행한다. 이때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총 3

대의 버스가 노선을 달리게 된다. 

23시 30분이 되어 막차 운행을 종료하면 

김 기사의 하루도 끝이 난다. 집에 들어가

면 매번 자정이 넘는 시각. 격일로 일을 하

는 김 기사는 비번일 때 부족한 잠을 보충

한다.

“처음 동대문 마을버스 입사 때엔 여성이 

하기엔 힘든 일이라며 거절당했지만, 사장

님의 배려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. 하

지만 동료들과 일을 하는 지금은, 이해도 

빠르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도 많이 받아

요.”

회사 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. 그 

덕분인지 최근에는 같은 회사의 동대문02

번 버스에도 여성 기사를 채용해 연수 중

이라고 한다. 

김 기사가 승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

하다. “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어주시는 건 

좋지만, 특히 어르신들은 손잡이를 잘 잡아

주셨으면 좋겠어요. 학생들은 수업에 늦을

까 다급해 하지 말고 조금 일찍 나와서 여

유롭게 버스를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

요. 안전사고는 보통 다급한 마음에 일어

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 교통카드를 찍을 

때에는 단말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이어폰 

한쪽을 빼줬으면 좋겠어요.”

간선버스 기사가 되어 더 많은 시민과 만

나고 싶다는 것이 김 기사의 소소하지만 

큰 ‘소망’이란다. 당신, 오늘도 혹시 등하

굣길에 동대문 01번 버스를 이용한다면, 

잠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김 기사가 

건네는 인사에 환한 미소로 답해보는 것은 

어떨까.

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여기사

최병헌 기자 chbh1027@kh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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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뷰

회기역에서 정문을 오가는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우리학교 방문자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다


